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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privacy issue on social media is often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user gender, user group according to user activity level 

(highly active vs less active) and self-disclosure in social media. We collected a total of 180 million 

tweets issued by 13 million twitter users for 12 months and investigated attributes of tweet (user's 

profile, profile image, description, geographic information, URL) which are related to self-disclosure 

and boundary impermeability. The results show there are significant (p<0.001) interactions between 

user gender, user group and each attribute of tweet that are related to self-disclosure and show that 

the patterns of self-disclosure are different across attribut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mean 

self-disclosure scores and boundary impermeability of top 10% highly active user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less active users for all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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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참여와 개방의 웹 2.0 시대와 함께 등장한 온라인 도구이며 

플랫폼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사용자로 하여금 웹상

에서 자발적으로 생각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관계를 생성,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소셜 미디어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중

첩된 표현공간이라는 점[1]과 최근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

다[2].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3]. 하지만 온

라인 상에서 작동되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데, 트위터(twitter)와 같은 개방형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게 된다[4,5].

최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및 자기노출이 사회

적,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자기노출 특성, 양상과 

관련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속한 국가, 언어 문화권에 따른 자기노출 양상에 대한 연구

[6-10], 미니 홈피 등에서의 자기노출 특성[11], 자기노출에 

영향을 주는 태도[12], 동기요인[13] 및 집단 별 동질성 인식

[1] 등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 성별에 따

라 자기노출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에 대한 연구들

[14-16]도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 결과들은 아직 서로 상반

되고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twitter) 사용

자들의 자기노출이 사용자의 성별 및 사용자 그룹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 , 그 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

법론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응답 방식을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문응답 방식에 비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17] 대규모 온라인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활동 패턴이 멱법칙

(power law)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8,19], 이를 고

려한 연구들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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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패턴 즉, 사용자들을 활동(활성)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

들 집단에 따라 자기노출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작성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과 정보뿐만 아니라 작성자 자신의 정보까지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밝히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20]. 자

기노출은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출방식과 

범위, 효과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온라인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오프라인에 비해 제약 없

이 드러낼 수 있으며, 억제되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21]. 또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근본적으로 자기노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

당수의 블로그와 SNS에서는 회원가입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기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블로그와 SNS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정보를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된 정보는 자신의 의도

와 상관없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의 개인 정보보호와 자기노출은 서로 긴장관계에 놓

이게 되며[21], Petronio[22]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커뮤니케

이션 프라이버시 관리(CPM: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자발

적 의사에 의해 공개된 사적인 정보는 집단의 공동 자산

(collectively owned)이 되며, 정보를 접한 사람들(집단) 내에

서 일정한 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해 관리된다. Petronio[22]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규칙이 소속 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노출시켜도 되는가가 이러한 규칙에 따

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실증적 연구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6]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자기노출(사용자 지리정보 공개여부)

과 소통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

생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7]에서 자기노출과 

자기표현(self-representation)이 문화권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8], 미국과 중국 두 개 문화권 간[9] 연구에서도  문화적 영향

이 보고되었으며, 10개 언어 문화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연구[10]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문화적 특성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이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

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싸이월드와 같은 미니홈피를 대

상으로 자기노출 양상[11] 및  자기노출에 영향을 주는 태도요

인[12], 동기요인[13] 그리고 집단별 동질성 인식[1] 등이 연

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성별에 따른 자기노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페이

스북(Facebook)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 성별 차이를 분석

한 연구[14]에서는 페이스북과 오프라인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기노출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 페이스

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의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는 자기노출관련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대부분, 1,000명 이하의 동질적 소규

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설문방식 이외에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소

셜 미디어연구에 있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사용자의 

자발적인 대규모 데이터분석이 가능하여,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설문방식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7].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연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용자의 활성화수준(user 

activity)이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고활성 사용자들(highly active users)의 데이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멱법칙(power law)을 따른다[18]. 

이 때문에 사용자 집단 분류 시  10/90 또는 1/9/90의 비율을 

이용하여야 하며, 트윗 패턴 등에 있어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19],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활동(활성) 수준에 따

라 10/90 비율로 사용자 집단을 분류하고 사용자 집단 및 성별

과 자기노출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III. Method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취합을 위해 대표적인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이자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였다.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Streaming API[23]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트위터 메시지 데이터(tweet)를 수집하였으며, 데

이터 저장과 분석에는 R version 3.4.3[24]과 오픈소스 DBMS인 

MonetDB[25]를 이용하였다. 수집 기간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총 1년, 수집된 총 메시지 수는 1억8천만 개이

며, 이들 트윗을 게재한 사용자 별로 사용자 자기노출과 관련 있는 

속성들을 취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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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트윗들을 게재한 영어권 사용자 총 수는 2천4백만 

명으로, 사용자 성별 판단에는 Blevins & Mullen의 gender 

package[28]를 이용하였다. 사용자는 트위터 메시지 게재 수 

상위 10% 사용자 집단(highly active user)과 하위 90% 사용

자 집단(less active use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한 각 속성들은 불리언(boolean)자료 형으

로 코딩하였으며, 사용자 본인을 following하는 follower수와 

본인이 following하는 사용자수(friend)는 정수형으로 취합하

고, 다음 수식(1)을 이용하여 경계 불투과도를 산정[29]하였다. 

경계불투과도는 자기노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 

가능한가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1)

where 

: The number of followers the account 

currently has.

 : The number of users the account is following.

Tweet attribute Description

follower_count
The number of followers this account 

currently has.

friends_count
The number of users this account is 

following.

default_profile
When true, indicates that the user has not 

altered their user profile. 

default_profile_image
When true, indicates that the user has not 

uploaded their own avata.

user description
The user-defined UTF-8 string describing 

their account.

geo-enabled
When true, indicates that the user has 

enabled the possibility of geotagging.

url
A URL provided by the user in association 

with their profile.

Table 1. Collected Tweet Attributes and User Information [26,27]

IV. Results

취합된 트위터 사용자들 중 남녀 성별이 확실하게 분류된 인

원은 총 1천3백만 명이며, 상위 10% 사용자들과 하위 90% 사

용자별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Female Male Sum

Highly active 

users
588,660 440,545 1,029,205

Less active users 6,304,361 6,243,393 12,547,754

Sum 6,893,021 6,683,938 13,576,959

Table 2. A Summary of Collected Twitter Users

1. Tweet Attributes

1.1 User's Profile

Table 1에서 제시한 트윗 항목별로 사용자의 성별, 사용자 집

단과 자기노출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위하여 계층적 로그선형

분석(hierarchical log linea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처

리에는 R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설정 및 분석에는 IBM SPSS V23

을 이용하였다. Table 3은 사용자 프로파일공개 여부와 성별, 사

용자 집단의 2×2×2 로그선형 분석 결과이다. 즉, 포화모형

(saturated)으로부터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최적화한 결

과,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Fig. 1은 사용자 집단 및 성별

로 사용자 프로파일 공개여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여성 사용자들의 프로파일 공개비율이 가장 

높은(91.6%)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

성 사용자들의 공개비율이 가장 낮은(47.6%) 것으로 나타났다.

If Deleted Simple Effect is DF L.R. χ2 Change Pr(>|t|)

Gender×Group×Disclosure 1 1602.74 0.000***

*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log linear analysis  (Gender× 

Group×Self-disclosure of User‘s Profile)

91.6%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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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f-disclosure of User's Profile

1.2 User's Profile Image

Table 4는 사용자 프로파일 이미지 공개 여부와 성별, 사용

자 집단의 2×2×2 로그선형 분석 결과로써, 후진제거법을 이용

하여 모형을 최적화한 결과,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집단 및 성별로 사용자 프로파일 이미지 공개비율을 

나타내면 Fig. 2와 같은데, 사용자 집단과 성별에 상관없이 

95%이상의 사용자들이 프로파일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큰 차이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트윗 수 상위 10%에 속

하는 여성 사용자들의 프로파일 공개비율이 가장 높고(99.7%),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공개비율이 가장 

낮게(95.9%)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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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eleted Simple Effect is DF L.R. χ2 Change Pr(>|t|)

Gender×Group×Disclosure 1 17.65 0.006**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Log Linear Analysis (Gender× 

Group×Self-disclosure of User's Profi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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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f-disclosure of User's Profile Image

1.3 User Description

사용자 설명 공개 여부와 성별, 사용자 집단의 2×2×2  포화

모형(saturated)으로부터 후진 제거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최적

화한 로그선형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Fig.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사용자 설명 공개비율이 가장 높

은(93.0%) 것으로 판단되며.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공개비율이 가장 낮은(47.6%) 것으로 나타났다.

1.4 User's Geographic Information

Table 6은 사용자의 지리정보 공개 여부와 성별, 사용자 집

단의 2×2×2 로그선형 분석 결과로써,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

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함을 보

여준다.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개 요인 간 교호작용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지리정보 비율이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5 User's URL

사용자 URL 공개 여부와 성별, 사용자 집단의 2×2×2  로

그선형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자들의 URL 공개 비율은 전체적으로 50% 미

만 인 것으로 보인다.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

들의 URL 공개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41.5%),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여성 사용자들의 공개비율이 가장 낮은

(21.2%) 것으로 나타났다.

If Deleted Simple Effect is DF L.R. χ2 Change Pr(>|t|)

Gender×Group×Disclosure 1 2089.20 0.000**

*p<.05 **p<.01 ***p<.001

Table 5. Results of Log Linear Analysis (Gender× 

Group×Self-disclosure of Use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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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lf-disclosure of User Description

If Deleted Simple Effect is DF L.R. χ2 Change Pr(>|t|)

Gender×Group×Disclosure 1 30.10 0.000**

*p<.05 **p<.01 ***p<.001

Table 6. Results of Log Linear Analysis (Gender× 

Group×Self-disclosure of User's Ge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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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lf-disclosure of User's Geographic 

Information

If Deleted Simple Effect is DF L.R. χ2 Change Pr(>|t|)

Gender×Group×Disclosure 1 6.74 0.000**

*p<.05 **p<.01 ***p<.001

Table 7. Results of Log Linear Analysis (Gender× 

Group×Self-disclosure of User's Ge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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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lf-disclosure of User's URL

2. Self-disclosure Score

사용자 설명, 프로파일, 프로파일 이미지, 지리정보 및 사용자 

URL 공개 여부를 합산 점수화(0~5점)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분석결과, 유의 수준 0.001에서 사용자 집단, 성별 주 효과 및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은 사용자 

집단과 성별에 따른 자기노출 합산점수 분포와 평균을 나타낸 것인

데,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합산 평균(3.8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

들의 합산 평균이 가장 낮은(2.82) 것으로 나타났다.

3. Boundary Impermeability

사용자별 follower 수와 friend 수를 이용하여 계산된(수식(1)) 

경계불투과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과 사용자 집단을 독립변수

로 실시한 분산분석(ANOVA)결과는 Table 9와 같다. 유의수준 

0.001에서 주효과(성별, 사용자 집단) 및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성별, 사용자 집단 별 경계 불투과

도의 분포 및 평균값을 도시한 것인데,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여성 사용자들의 경계불투과도 평균(0.6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

으며,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불투과도 평균이 

가장 낮은(0.42)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적으로 교호작용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남녀 성별의 효과보다는 사용자 집단에 

따라 경계 불투과도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Df SS MS F value Pr(>|t|)

Group 1 887,454 887,454 626,506.4 0.000**

Gender 1 3,797 3,797 2,680.2 0.000**

Group×Gender 1 1,348 1,348 951.9 0.000**

Residuals 1.3e+7 1.9e+7 1

*p<.05 **p<.01 ***p<.001

Table 8. Results of ANOVA (Dependant Variable: Self-disclosu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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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lf-disclosure Score(group×gender)

Df SS MS F value Pr(>|t|)

Group 1 887,454 887,454 626,506.4 0.000**

Gender 1 3,797 3,797 2,680.2 0.000**

Group×Gender 1 1,348 1,348 951.9 0.000**

Residuals 1.3e+7 1.9e+7 1

*p<.05 **p<.01 ***p<.001

Table 9. Results of ANOVA (Dependant Variable: Boundary 

im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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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undary Impermeability(group×gender)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성별, 사용자 

집단(트윗 게시 상위 10%-하위 90%)과 자기노출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년에 걸쳐 1억8천만 개 트윗을 취합하고 이들 트윗을 게시한 

영어권 사용자 1천3백만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프로

파일 이미지, 지리정보 및 사용자 정보, URL 공개 여부를 분석

하였다. 이와 함께, 사용자별 follower 수 및 friend 수를 이용

하여 경계불투과도를 분석하였다. 

항목별 공개 여부와 성별, 사용자 집단의 2×2×2 로그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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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서 세 가지 요인사이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항목에 따라 성별, 집단별 공개비율 추세가 다르게 나

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프로파일 공개비율이 트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공개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나,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5개 항목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 결과 유의

수준 0.001에서 성별, 사용자 집단 간 주효과, 교호작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윗 수 상위 10%에 속하

는 남성 사용자들의 합산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트

윗 수 하위 90%에 속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합산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불투과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 결과 또한, 유의

수준 0.001에서 주효과(성별, 사용자 집단) 및 교호작용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교호작용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남녀 성별의 효과보다는 사용자 집단

에 따라 경계 불투과도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용자 정보의 노출 가능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트윗 수 상위 

10%의 고활성 사용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방형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에 한정되어 페이스

북 등 폐쇄형 소셜 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

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최근 데이터가 포함되지 못한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

로 개방형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 다

양한 SNS 사례 데이터 분석을 추가하고, 최근 데이터를 보완하

여 장기간에 걸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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